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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VISION

PASTORAL MIND

SERVANTS

email | crosschurchofny@gmail.com

address | 25-44 Francis Lewis Boulevard 
               2nd FL. Flushing, NY 11358

phone | 917.410.1157

website | thecrosschurch.org

교회소개

섬기는분들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함을 최우선으로 아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 공동체
전도와 선교 공동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교회의 존재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속도(speed) 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direction) 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진정 큰 교회입니다. 
(형제 교회들의 영적네트워크를 통해 뉴욕을 변화시키는 교회)

담임목사 | 문신언 moontcpc@gmail.com 
                           (917.603.6086)

전도/친교팀 | 이재임 권사 (347.256.2821)

예배/총무팀 | 엄영민 집사 (917.963.0933) 

찬양팀 | 정토니 집사 (917.586.9693) 

선교팀 | 황일환 집사 (917.957.6976) 

미디어팀 | 임찬미 집사 (347.806.7881)

새가족팀 | 정소연 집사 (917.586.9693)

미디어 | 김기훈 전도사 (917.332.7939)

교회 비전

목회 철학

교육부 |

교회헌금 pay to the order: 
“The Cross Presbyterian Church”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동부: 이세진 간사  (360.584.0035)

중고등부: 우영제 간사 (510.499.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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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1-6

임찬미 집사 

정소연 집사 
남광식 집사

엄영민 집사 
엄영민 집사 

변찮은 주님의사랑과 
밤이나 낮이나 

예수는 나의힘이요 
* 임재

사도신경 

151장 -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 목장 
2 목장 

2/9 
2/16 



목사님 칼럼 광고

교회기도 제목

헌금자 명단

COLUMN ANNOUNCEMENT

OFFERING LIST

PRAYER REQUEST

제목: 지금 내가 겪는 문제는 영적인 공격 때문인가? or 내 자신의 문제 때문인가?

크리스챤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기에 그 자체로서 영적전쟁을 사는 것
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성경 말씀을 거슬러 흘러가는 세상문화와 갈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상황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갈등을 겪을 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생길 경우, 우리
는 너무도 쉽게 그것을 영적인 공격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영적인 공격" 이라는 말 속에는 "나는 문제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문제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자
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보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아무 근거없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빈틈" 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
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벧전 
5:8) 마귀는 자신의 먹잇감을 찾아 다니는데, 그 먹잇감의 조건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욕심, 음란, 거짓 등입니다. 이런 것들
은 지극히 마귀가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요 8:44) 즉, 단순히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물리쳐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빈
틈 = 마귀의 먹잇감" 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의 영들 앞에 "대적 (confrontation)" 
할 수 있는 영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 26:41)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 (벧전 5:9)  

지금 내가 겪는 문제가 영적인 공격때문인가 or 내 자신의 문제때문인가? 둘 다 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유없는 영적인 공격도 있지만, 우리 삶의 많은 부
분은 내 자신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보다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
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해결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1. 2020 교회 표어: 예배를 우선으로 아는 교회 (요 4:23-24) 

2. 성찬식 안내: 오늘 1,2부 예배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3. 팀장모임: 오늘 오후 2:30, 문신언 목사 가정 

4. 선교팀 모집: 2020 선교를 위한 팀원을 모집합니다. 미리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국내선교: 아이들 VBS, 이미용, 스포츠 사역 등 / 선교 예정지: 알라스카 

                      (문의: 선교팀장 황일환 집사) 

5. 라이드 봉사자 모집: 주일 라이드로 섬겨주실 분을 찾습니다.  

6. 라이드 담당: 정토니 집사 (Astoria, Woodside 방면)  

                      남광식 집사 (Flushing, Bayside 방면)

1.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주일예배, 새벽예배와 주중 기도회를 드릴 수 있는 교회 장소가 준비되게 하소서. 
3. 교육부 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일헌금 | 정토니 정소연 정주안 정시온 고정선 고정숙 문신언 윤순자 한선영 문유빈 문찬빈 윤영숙 성방남 
               남광식 신분향 박조셉 장소희 우영제 신찬양 배자경 임하영 김경희 엄요셉 무명 
십일조헌금 | 정토니 정소연 정주안 정시온 윤승욱 윤수잔 박용숙 배자경 임하영 이재임 엄금자 배에스더 
                 엄영민 김소연 최재훈 이세진 황일환 임예인 김수민 
감사헌금 | 정시온 정주안 정토니 정소연 박용숙 배자경 임하영 윤순자 이재임 권태희 성방남 황현숙 한선영  
               윤영숙  
선교헌금 | 윤순자 권태희 문신언  
건축헌금 | 정토니 정소연 한혜수 박용숙  


